
스리랑카 닛

샨 목사(39세, 

사진)는 요즘 

GCN(Globa l 

C h r i s t i a n 

Network: 세계

기독방송네트

워크) 방송을 시청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. 

닛샨 목사는 “GCN으로 보는 만민중앙교회의 

말씀과 기도, 찬양 모든 것이 아주 은혜롭다. 당회

장님을 만나 기도받는 소원이 생겼다”라며 즐거워

했다. 그는 대전만민교회(담임 길태식 목사)의 후

원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GCN 방송을 볼 수 있

게 됐다.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주변지

역에 있는 만민지교회 10곳에도 GCN 안테나가 추

가로 설치될 예정이다. 

 

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

‘성결과 권능 시리즈’ 실

천 편 두 번째 『믿음으로 

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

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

가 아나니』 개정판이 지

난 7월 31일 발간됐다. 

이 책은 믿음의 선진들

의 삶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, 

만민중앙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 

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지침을 얻게 한다. 무엇

보다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사모하

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

국 회

( 국 회 의

장  박 희

태)는 지

난  15일 

국 회  출

입 기 자 

가 운 데 

장기출입

기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. 이날 행사에서 감

사패를 받은 출입기자는 국회출입 10년 이상을 

기준으로 선정된 35명이다. 이 가운데 11년 7개

월 동안 국회에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

교회 김부삼 집사(‘시사뉴스’ 편집국 본부장)가 

감사패를 수상했다. 

만민뉴스
등록 다-1840(1989. 7.12)

발행인  이재록
편집인  빈금선

e-mail news@manminnews.com

홈페이지 http://news.manmin.org

만민중앙성결교회 
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-3번지 

대표전화 02) 818-7000

|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| 

주일 대예배 1부 10:00 AM 
 2부 11:30 AM
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        9:00 PM
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       11:00 PM
주일 저녁예배          3:00 PM
금요철야예배        11:00 PM
수요예배           7:00 PM
화요찬양예배 [대학·가나안·청년·바울·마리아]      8:00 PM
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         9:00 PM
토요찬양예배 [중·고등부]           4:00 PM
토요찬양예배 [아동부]                   3:00 PM
다니엘철야기도회                9:00 PM (매일, 단, 금요일은 제외)

새벽예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:00 AM (매일, 단, 토요일은 제외)

생명의 말씀2010년 8월 1일 441호(주간)02

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
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
부담합니다.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
송금하시면 됩니다. 

우 송 료 : 1년분 10,000원
            (신문대금은 무료)
구독신청 : 02) 851-3845 
            070-8240-5609 
            (예금주 위성영)

국민은행 362-21-0201-106
우리은행 072-255732-02-201
농협 100072-52-061722
우체국 012419-02-047269

스리랑카에서 GCN 시청 “너무 은혜로워요”

단신  

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 자

신의 건강과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며 

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. 이들이 성전 

곳곳을 청소하며 흘리는 땀 한 방울도, 친

절한 말 한마디와 미소도, 하나님 나라를 

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어느 것 하나

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

갚아주십니다. 

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

마음의 향을 더 받기 원하십니다. 같은 시

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얼마나 믿음과 사

랑으로 했는가에 따라 아버지께서 받으시

는 향과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

다. 그러면 우리의 봉사가 아름다운 향과 

온전한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

할까요? 

첫째로,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

기억해야 합니다 

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불행한 삶

에서 축복받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지

요. 어떤 성도는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

었는데 하나님을 만나 깨끗이 치료받았습

니다. 부도가 나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

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

축복의 길이 열린 성도도 있습니다. 술만 

마시면 난폭해져 동네 사람도 고개를 절

레절레 흔들던 이가 새사람이 되는 등 하

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. 

그 은혜를 갚고자 어찌하든 헌신하며 

봉사하는 성도들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

자체만도 감사가 넘칩니다. 더운 여름날 

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, 추

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추위보다 하나

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겁습니다. 이렇게 

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향이 봉

사 속에 항상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

우 기뻐하십니다. 

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

봉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

버리고 뜨거움도 식어집니다. 전에는 힘든 

줄 모르고 즐겁게 했던 일들이 버겁습니

다.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거

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도 사람들이 알

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. 그러다가 

수년 동안 봉사하던 사명을 그만둬버리거

나, 자기 뜻대로 안되면 불평하고 서운해

하며 사람들과 부딪치지요. 

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리

고 변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

우리가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감사

의 향으로 올려 드리길 바라십니다.   

둘째로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

이어야 합니다 

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은 마음의 

향을 실어서 드리는 행함입니다. 가령, 성

전 청소를 한다 해도 그냥 맡겨진 일이니

까 습관처럼 쓸고 닦는 것은 기뻐하지 않

으십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

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

로 하고, 설령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

겨도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. 만약 불편

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

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아름다운 향으

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급으로 

받을 수가 없지요. 

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

으면 항상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. 

‘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귀한 

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가!’ 

하며 봉사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올 것입

니다. 우리가 봉사하는 행함도 상급이 되

지만 빛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

치면 이 또한 큰 상급이 됩니다. 

마태복음 23:11에 “너희 중에 큰 자는 

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” 말씀

하셨습니다.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

기며 소자라도 섬긴다면 그만큼 천국에

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감사

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기쁨으로 

봉사할 때 여러분의 행함이 더욱 진한 향

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

됩니다. 

셋째로,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주실 

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

마태복음 10:42에 “누구든지 제자의 이

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

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

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

아니하리라” 하셨습니다. 여러분이 믿음으

로 섬긴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

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갚아주십니다. 하나

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

실 뿐 아니라, 이 땅에서도 건강이나 물질

의 축복, 자녀의 축복, 가정의 문제가 해결

되는 축복 등 큰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. 

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온전히 받

으려면 신속하게 성결을 이뤄야 한다는 

것입니다. 영으로 들어간 사람과 아직 육

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이 땅

에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또한 

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천국의 상급에도 

차이가 매우 크지요. 같은 시간, 똑같은 일

을 감당했어도 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

음의 향은 너무나 진하게 하나님 앞에 올

려지기 때문입니다. 
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죽을 수밖에 없

었던 우리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천국

을 소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

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시기 바

랍니다.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

국에서도 제일 좋은 상급을 받으시길 주

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

*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

(www.manmin.org)에서 ‘설교’를 클릭하

신 후, 주일 저녁예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상  급
“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

… 
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”(마태복음 10:42)

당회장 이재록 목사

김부삼 집사, 국회 장기출입기자 감사패 수상

‘믿음의 위력’을 체험하려면 이 책을

지난 15일,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장기출입기자 감사패 
수여식에서 우리 교회 김부삼 집사(좌)가 박희태 국
회의장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.


